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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의 향기와 계산의 냄새 
The Fragrance of Devotion and the Stench of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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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다 화려한 장식이 내걸리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의 문턱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기

간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묵상

의 시간’으로 보내길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계산기를 들고 합리성과 타당

성으로 따지며 머뭇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전혀 다른 두 장면이 등장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끄러운 광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다니의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내 욕망을 채워

줄 '해결사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종려가지는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었지만, 그

들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라는 계산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백마 대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중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의 환호는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

니다. 계산과 이익에 갇힌 신앙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반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진실된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1년치 노동

자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인이 공개된 장

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발을 씻는 일은 집에서 가장 천

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부

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 그리고 돈의 가치까

지 모두 내려놓고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집안 가득 생명의 향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합리적 계산'을 내세웠지만, 그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찬 '도둑의 악취'

를 풍겼습니다. 한 사람은 순전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계산적인 욕심으로 그 귀한 마리아의 헌신마저 훔치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모습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의 "호산나" 소리는 공허하게 사라졌지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하게 교회의 향기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서 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까

워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따지는 계산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부어드릴 순

전한 나드 향유입니까?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러 오신 겸손

한 왕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는 그리

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We stand at the threshold of December, where flashy decorations hang on every street 
and carols ring out. We hope to spend this period leading up to Christmas as a 'holy 
season of deep meditation,' focusing on the coming of Jesus and awaiting the return of 
Jesus more deeply than anyone else. In this time of waiting, we must ask ourselves: 

“Am I demonstrating devotion by offering perfume to Jesus, or am I holding a 
calculator, hesitating ove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In John chapter 12, two completely different scenes of welcoming Jesus Christ, the 
King who came to this earth, appear. One was in the noisy plaza of Jerusalem, and the 
other was in a quiet house in Bethany. The crowds in Jerusalem waved palm branches 
and shouted, "Hosanna!" They expected a 'a Problem Solving King' who would fulfill 
their desires. The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were symbols of victory and conquest, 
but quietly calculating inside, 'How much will this benefit me?' However, Jesus came 
riding on a humble young donkey instead of a white horse. Seeing Jesus walk the path 
of the cross,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their cheers quickly turned into the shout, 
‘Crucify Him!’" within just a few days. Faith trapped by calculation and profit betrays 
Jesus the moment expectations fail. 

On the other hand, Mary of Bethany approached Jesus with sincere love. She did not 
hesitate over the huge sum of 300 denarii, equivalent to a laborer's annual wage. 
Culturally, for a woman to let down her hair in public was considered an act of 
discarding dignity. Furthermore, washing feet was the task reserved for the lowliest 
servant in the house. Mary disregarded all this, pouring her most precious alabaster jar 
and wiping Jesus’ feet with her hair. She laid down her dignity, honor, and the value of 
money, expressing absolute love and devotion. 

Thus, Mary's dedication filled the entire house with the fragrance of life. Yet, Judas 
Iscariot outwardly proposed a 'rational calculation' for the poor, but his inner motive 
reeked of the 'stench of a thief' filled with greed. One person offered the most precious 
thing out of pure love, while the other, despite being a disciple of Jesus, attempted to 
steal even Mary's precious devotion due to calculating greed. To which of these two 
attitudes does our faith lean? 

Beloved saints, the sound of the crowd's "Hosanna" vanished into emptiness, but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Mary broke still strongly emanates as the scent of the church, 
even 2,000 years later. 

This Christmas, what will you hold as you stand before Jesus? Is it a calculator, 
measuring everything you have and questioning, 'Is this enough?' Or is it the pure nard 
perfume you are willing to pour out wholeheartedly for the Lord? 

Put down the calculator. Put down vain expectations. Offering our most precious hearts 
and lives before the Humble King who came to lay down His life for us! And this—
this—is the most beautiful posture. We believe that this is the most beautiful posture of 
a Christian welcoming the King who will come again. 

May we all live live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devotion. God bless you. 


